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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공청회 7월22일 개최
국회환경포럼,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유해성 토론 … LG화학도 주제발표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마련 공청회>가 7월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 

국회환경포럼과 환경타임즈가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는 최근 이슈로 불거진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

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화학기업, 민간단체, 관계당국, 대학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해 유해물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자재 및 유아용 제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집중 탐구할 계획이다.

민간단체로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녹색소비자연대가, 대학교수로는 경원대 윤동원 교수, 

연세대 신동천 교수, 한양대 김윤신 교수가 참여한다. 화학기업 관계자로는 LG화학 환경안전팀 박인 부장과 

유한킴벌리 환경연구소 안중우 소장이 참가한다. 환경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도 발표를 진행한다.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공청회 일정

구  분 발표주제 발표자 비  고

14:20-14:40 유해물질에 따른 법규 및 이정섭 환경부

정책 추진방향 과  장 환경보건정책과

14:40-15:00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에서 윤동원 경원대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피해 교  수

15:00-15:20 생활 속 유아용 제품의 박  인 LG화학

유해물질 대응방안 부  장 환경안전팀

15:20-15:30 어린이 완구 유해물질 최  환 소보원

모니터링 결과 책임기술원

15:30-15:50 생활 속 제품 문은숙 소시모

유해물질 방출의 심각성 실  장

한편, 6월말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에서는 <2003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년대비 3769톤 증가한 3만8041톤의 유해물질이 배출돼 공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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